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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1에서다루는 Product Categories

그림. CES2021에서 다루는 주요 기술들

자료: 하이투자증권

5G Technologies
Accessibility
Accessories
AR/VR/XR
Artificial Intelligence
Audio Technologies
Blockchain
Car Audio
Cloud Computing/Data
Cybersecurity
Digital Currency/Cryptocurrency
Digital Health
Digital Imaging and 3D Printing
Dron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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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and Content
Family and Lifestyle
Fintech
Fitness and Wearables
Gaming and Esports
High-Tech Retailing/E-Commerce
Home Entertainment Hardware
Home Office Hardware and Accessories
Investing
IoT/Sensors
Marketing and Advertising
Mobile Hardware and Accessories

Privacy
Quantum Computing
Robotics
Smart Cities and Resilience
Smart Home and Appliances
Sourcing and Manufacturing
Sports Technology
Startups
Streaming
Sustainability
Travel and Tourism
Vehicle Tech
Video Technologies
Wellness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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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Smart Cities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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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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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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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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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FAMILY
Family &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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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Tourism

IMMERSIVE ENTERTAINMENT
Augmented & Virtual Reality

Gaming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Design, Sourcing & Packaging

ROBOTICS & MACHINE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s

Robotics

SPORTS
Esports

Sports Technology

STARTUPS
Investors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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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로나의 특수상황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를 크게 앞당김

자료: 하이투자증권

– 마이크로소프트의 Satya Nadella CEO는 두달만에 2년간 변화할
것을 다 이뤄냈다고 발표

– 영국의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프리만은 경제 침체기에는 혁신이
가속화되고 융합되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강력한 새로운 기
술 변화의 물결로 변함을 언급.

– 코로나 기간, 이커머스는 10년의 변화를 8주만에, 텔레메디슨은 15
일만에 10배로, 비디오 스트리밍은 5개월만에 7년치를, 원격 교육
은 2주만에 2.5억회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임

코로나가앞당긴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기업의대응속도도빨라질듯

CE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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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미국 Tech 관련 주요 기기 시장 성장률 전망

그림. CTA가 제시한 CES2021에서 주목해야 할 6가지 Key trend와 2021년 미국 Tech 관련 주요 기기 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CES, 하이투자증권

– CTA는 CES 2021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로 Digital health, Digital transformation, Robotics & Drones, Mobility, 5G, Smart cities 6가지 선정

–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혁신이 따랐으며, 특히 COVID 팬데믹 시대였던 2020년 혁신은 역대 최고였고 올해 혁신은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 비대면으
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이 대답해야 할 때

CES2021 –위기의순간에혁신이따른다

CE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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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도변치않는인간의욕구 -기술이욕구를충족시킨다

– 비대면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이 대답해야 할 때, 디지털과 AI, IoT, 로봇기술이 서포트 해야 On-line
Platform

5G
Smart 
Device

RobotAI
Semi-

conduct
or

Smart 
Sensor

Battery
Cyber 

Security
Cloud

Maslow's Hierarchy of Needs

자아실현의 욕구 – 자기 잠재력의 발현

심미적 욕구 – 질서, 아름다움, 균형에 대한 추구

인지적 욕구 – 지식 습득, 이해의 욕구

인정의 욕구 – 성취, 인정, 존경, 능력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에의 욕구 – 사회적 욕구, 수용. 우정. 친밀감. 관계 욕구

안전에의 욕구 – 건강, 보안, 집, 돈, 일자리 욕구

생리적 욕구 – 음식, 잠, 물, 공기, 운동 등

결핍의 욕구

성장의욕구

배송로봇, 배송드론, 공기청정기
,음성인식 비서

디지털 헬스, 방역로봇, 보안용 라이다,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의료용 로봇

초고해상도 벽걸이TV, 공연/전시 플랫폼

e-Book, e-Learning 

Game, e-Sports

SNS, 참여형 플랫폼

Start-up Internet Platform

CE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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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1

– 팬데믹으로 사상 최초 All digital로 개최된 CES2021의 핵심은 집이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기고, 업무도 수행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는 Homeconomy. COVID-19로 더욱 중요해진 Wellness와 집, 일상 속 미래 혁신이 주제. 또한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중심이 인공지능(AI)과 Digital

transformation임을 명시

CES2021 –COVID-19 비대면경제가촉발한기술변화의가속화

그림. COVID-19가 촉발한 비대면 경제 현상이 AI 기반의 Digital transformation 변화를 가속화

자료: 하이투자증권

*환경→ 친환경 가전, 전기차
(ESG)

*Homeconomy
(사회적 거리 두기
→ 집의 개념 재정의)

원격 교육

재택 근무

Digital 
Health care

Wellness

On-line
Streaming

Data center,
Cloud, MEC

Security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Smart
factory

COVID-19 Pandemic → ‘기술 발전 가속화’

Self
actualization

Esteem

Love and belonging

Safety needs

Physiological needs

반도체, Internet, 5G, Sensor, Battery

Maslow’s 욕구 5단계

HPC, AI

Digital transformation ↔ Data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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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Unstructured 분석 시스템 응용 분야

IoT 예측 의료

SNS Open API 위험 분석 에너지

음성/영상 운용효율분석 교통

문서 DB Connector 품질분석 …

로그데이터 Data Extactor 패턴 분석 물류

Structured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Crawling

ERP/CRM/SCM

데이터 소스

저
장

데이터 저장/처리/관리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기술통계 분석

머신러닝
네트워크 분석

시뮬레이션
최적화

R
SPSS

Python
Tensor flow

데이터 분석데이터 수집

부정 탐지

처
리

관
리

원시데이터
데이터 분산저장
준 구조화 저장

초고속 병렬처리
데이터 정제/가공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보안
데이터 품질/백업

플랫폼 시스템 관리

그림.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플랫폼

자료: 하이투자증권

– AI는 일상의 어느 곳에나 적용 가능하며, ① 패턴 파악을 통한 결과의 예측, ② 제로 휴먼 인터벤션의 자동화, ③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핵심

은 우리 일상 속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축적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편견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

– AI는 두 단계에 걸쳐 발전해 왔음. 과거에는 생산 라인의 정형화된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AI는 인간과 거의 유사하며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처리가 가능한 수준. 또한 계속해서 자연어 처리까지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

– 자율주행은 AI의 정점으로, 패턴 인식을 넘어 3D 맵핑/물체 인식/최적화 솔루션 등 많은 기술들의 완성을 필요로 함. 자율주행의 성공은 모든 것

을 변화시키고, AI의 활용영역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트리거

AI활용영역의확장

정형데이터
에서
비정형데이
터로 확대

CE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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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osch,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Bosch,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을 묶어 소개

그림. 키노트를 통해 대만의 여러 회사를 함께 소개그림. 한국의 스타트업을 K-Startup으로 소개, 온라인상 로고

Exposure가힘든전시회–국가, 대기업이서포트

– 오프라인과 달리 지명도가 낮은 참가기업들은 노출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국가와 대기업 위주로 자국, 협력, 엑셀레이팅 기업

소개

– 한국과 대만은 자국기업들의 온라인 부스를 지원. 한국은 K-Startup

부스에 97곳의 스타트업이 참여. 참여 기업은 CES 2021 온라인 전

시 사이트 내에 개별 온라인 부스를 개설해 기업 소개,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재. 삼성그룹은 거래 및 엑셀레이팅 기업을 다수 소개시

키며 삼성 후원을 명시

– 대만은 키노트 세션까지 할애해 자국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함

CE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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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1 - Tech

표. 2020년 Tech 산업 내 주요 이벤트

자료: 하이투자증권 자료: IC insights, 하이투자증권

그림. 전세계 반도체 분야 인수 합병 계약 규모

– 미-중 무역 분쟁, COVID-19 등의 영향으로 CES2021 참가 업체 감소 불가피했지만 지난해 IT 업계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발생

– 특히 지난해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화두. 그 배경에는 주요 업체들이 방대한 데이터의 연산, 학습, 추론 등을 수행하기 위한 AI 기술

경쟁력을 높여 데이터 센터, MEC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

– 지난해 9월 nVIDIA는 반도체 IP 기업인 ARM을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인수 공식화. 또한 10월에는 AMD가 FPGA 1위 업체인 Xilinx를 350

억달러(약 39조원)에 인수하기로 결정. 데이터센터, MEC 컴퓨팅의 핵심인 CPU, GPU, AI 가속기, 네트워크 반도체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

신들에게 없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인수 의지를 표현. 이에 앞서 인텔도 지난 2015년에 FPGA 업체인 Altera를 인수

– 지난 1월 13일, Qualcomm은 CPU 설계 스타트업 업체인 Nuvia를 14억 달러(약 1.5조원)인수한다고 보도. Qualcomm은 Nuvia의 CPU 설계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시장 뿐만 아니라 노트북, 자동차 Infotainment, 네트워크 설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

CES2021 참가업체줄었지만지난해 IT 업계는변화의연속

1월 -

2월 T-mobile(미)-Sprint(미) 합병 최종 승인

3월 nVIDIA GPU Tech conference

4월 -

5월 -

6월 -

7월 Analog device(미)-Maxim integrated(미) 합병

8월 -

9월 nVIDIA(미)-ARM(영) 인수, Tesla's 'Battery day'

10월 AMD(미)-Xilinx(미) 인수, SKH(한)-Intel(미) 메모리 사업부 인수

11월 Apple M1 Processor 출시

12월 LG전자(한)-Magna(미) 합작사 설립, Apple 전기차 출시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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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1 - Tech

그림. IOS App store 순위에 따른 인기도

자료: The Newyorktimes, 하이투자증권 자료: Netscout, 하이투자증권

그림. 전세계 트래픽 증감률 추이

– 클라우드 서비스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 COVID-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원격 근무, 온라인 수업, 소비 및 여가 활동 등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활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

– 실제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Equinix는 COVID-19 확산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트래픽이 10~40% 증가했고,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일이 단

2주, 2달만에 일어났다고 언급. 지난해 상반기 Netflix, Youtube, Amazon, Disney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EU의 권고로 트래픽

폭주를 막기 위해 유럽에서 영상의 스트리밍 전송률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로 결정

–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트래픽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대역폭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 또한 Peering을 보강하고 Transit 회

선을 더 주문하여 기존 상호 연결의 대역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와의 근접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 대표적인 예로 Netflix는 사

용 중인 AWS 클라우드 자원을 확장했고, Zoom은 최종 사용자와의 근접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2, 3번째의 데이터센터의 사용 확장을 검토

1. Cloud - COVID가불러온 Traffic 수요의변화

% Increase in Total traffic

50%

40%

30%

20%

10%

0%

2.1 2.8 2.15 2.22 2.29 3.7 3.14 3.21 3.28 4.4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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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1 - Tech

그림. Hyperscale 데이터센터 및 MEC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straits, Maximize market, 하이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표. 주요 IDC 업체들의 Capex 계획

– Conncted 기기 사용 증가, 5G, Online streaming, IoT, AI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일상 생활 대부분에 침투하며 데이터 트래픽 급증. 특히

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업무 방식과 소비자들의 생활이 달라지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평균 약 30% 증가하며 폭증세

– 이에 따라 Hyperscale 데이터센터와 수 많은 모바일, IoT, 모빌리티 환경에서 중앙망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응답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 네

트워크 끝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MEC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주요 14개 대형 IDC 업체들의 2020년 Capex는 1,1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 Amazon, Tencent, Twitter 등 일부 업체들의 경

우 설비 투자 규모 및 계획이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 중이며 2H20 투자도 여전히 강함. 주요 Server ODM 업체들에 따르면 당분간 가동률

이 100%가 유지될 정도로 Google, Facebook, Amazon 등 미국 IDC 업체들의 신규 설비 투자 확대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

1. Cloud -전세계 IDC, 통신업체들의강력한투자지속

(단위: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Google 9,950 10,212 13,184 25,139 23,548 22,736 26,281 
Apple 11,247 12,734 12,451 13,313 10,495 7,309 10,314 
Facebook 2,523 4,491 6,733 13,915 15,102 15,931 21,324 
Amazon 5,387 7,804 11,955 13,427 16,861 31,918 27,590 
Microsoft 8,343 8,129 11,632 13,925 15,441 15,471 19,078 
IBM 3,579 3,567 3,229 3,395 2,286 3,132 3,631 
Oracle 1,189 2,021 1,736 1,660 1,564 1,900 2,218 
Paypal 722 669 667 823 704 887 1,161 
eBay 668 626 666 651 554 470 535 
Salesforce 710 464 534 595 643 693 691 
Twitter 347 219 161 484 541 796 738 
Alibaba 1,706 2,609 4,507 7,400 6,517 7,417 8,505 
Tencent 1,350 1,492 1,800 3,356 3,927 7,795 9,658 
Baidu 832 631 708 1,327 931 1,079 1,251 
Total 48,554 55,667 69,963 99,411 99,114 117,534 132,975 
미국 IDC 44,665 50,936 62,948 87,327 87,739 101,244 113,560 
중국 IDC 3,889 4,731 7,015 12,084 11,375 16,291 19,414 
Total YoY 13.8% 14.7% 25.7% 42.1% -0.3% 18.6% 13.1%
미국 IDC YoY -2.5% 14.0% 23.6% 38.7% 0.5% 15.4% 12.2%
중국 IDC YoY 42.5% 21.7% 48.3% 72.2% -5.9% 43.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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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데이터센터 HPC에 대한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 특히 IoT,

5G 환경에서 Traffic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Connected 기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한 MEC 네트워크 인프라 필요성 부각

– 지난 10년간 컴퓨팅은 CPU, GPU를 기반으로 PC, 서버의 한계를 넘어

Hyperscale 데이터센터, MEC로 확장. GPU가 병렬처리 능력으로 다양

한 컴퓨팅을 가속화시키면서 AI, Big data 처리 등의 핵심 역할 수행. 뿐

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AI 역할 필수. 전력, 장비,

Workload, 보안 등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1. Cloud - The Battle of AI Processors

범용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CPU GPU FPGA / NPU Network

Xeon Xe

RTX -

Epyc Radeon

- NPU -
Snapdragon

그림. 주요 업체별 HPC/Server용 System 기술 적용 현황

자료: Intel, 각사, inaccel, 하이투자증권

CES2021 -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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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G전자, CTA, 하이투자증권 자료: TCL, CTA, 하이투자증권

그림. 2020년 삼성전자 폴더블 출하 기대치 및 실제 출하량(자료: Counterpoint)

그림. TCL의 롤러블 폼팩터: 세로 방향으로 DP 확대 →휴대성 극대화그림. LG전자의 롤러블 폼팩터: 가로 방향으로 DP 확대 → Contents 몰입도↑

– LG전자와 TCL의 롤러블 제품 공개로 New form factor에 대한 관심

고조. 롤러블 스마트폰의 장점은 ① bar 스마트폰의 형태와 화면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② 폴더블 제품의 단점인 ‘접힌 자국’이 없고 상대

적으로 얇은 두께를 구현 할 수 있다는 점, ③ OLED 패널 한장을 사용하

기 때문에 대량 양산 시 원가 절감에 유리하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음

– New Form factor의 성공을 위해서는 ① 합리적 가격, ② 가벼운 무게

와 얇은 두께 ③ 기존 제품 대비 비싼 가격을 정당화 할 만큼의 효용이

전제되어야 함. 다만 아직까지 이형(異形) 제품이 기존 스마트폰 대비

베타적으로 줄 수 있는 효용이 크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정책

이 판매 성과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 이는 기대치를 하회했던 폴더블 스

마트폰 사례가 방증

2. New form factor -단기적으로는가격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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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삼성전자 폴더블 출하량은

1H20 당시 기대치 대비 절반에 그침

CES2021 -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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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자료: TCL, CTA, 하이투자증권

그림. 글로벌 5G 스마트폰 출하 전망

그림. 이번 행사에서 TCL이 공개한 €149의 5G 스마트폰그림. Mediatek과 Qualcomm의 상대 주가 추이

CES2021 - Tech

– 고화질 Contents 구현의 핵심인 5G 단말 출하는 예상보다 호조.

2020년 2.5억대→ 2021년 5.0억대→ 2022년 7.5억대로 성장할

전망

– 이처럼 빠른 성장의 기저에는 Qualcomm과 Mediatek의 경쟁에 따

른 AP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Mediatek은 중저가 5G

SoC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공략 중이며 Qualcomm 역시

Snapdragon 6 시리즈로 대응

– 결과적으로 5G 단말기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TCL은 이번

행사에서 €149에 불과한 5G 모델 공개. 20년 5G 스마트폰이 고가~

중가에 머물렀다면, 21년은 중가~초저가까지 영역이 확대될 전망

3. 5G N/W -저가영역으로확대되는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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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자료: www, GSA, 하이투자증권

그림. 전세계 5G 네트워크망 투자 현황(2020년 8월 기준)

그림. 코로나19로 인해 URLLC 특성이 강조된 서비스 부각그림. 주요국의 2021년 망투자는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전망되어 있음

CES2021 - Tech

– 스마트폰 업체들의 5G 단말기 출하 의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통신
사들의 망투자 의지. CTA는 이번 행사에서 2020년 글로벌 통신사
들의 망 투자액이 연초 예상 대비 10% 많았다고 언급. 실제 2020년
미, 중 ,일, 한 등 주요국 통신사의 합산 CapEx는 전년 대비 +10.4%
성장

– 그러나 Bloomberg 기준 21년 CapEx 성장률이 +3.0%로 보수적
으로 전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결국 통신사들은 “망을 통해 어떻
게 돈을 벌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공격적인 투자 재개할 것
으로 판단

– 다행히 코로나 19 이후 Cloud, AR/VR, Industry Automation, 원
격 의료 등 URLLC(저지연)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 부각

3. 5G N/W -어떻게돈을벌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부각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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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 N/W -공급자주도에서수요자주도로의변화

그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중요

CES2021 - Tech

자료: CTA, Autonomous Delivery System: Consumer Awareness & Favorability Sutdy (June 2020), 하이투자증권

– 혁신은 공급자 주도보다 수요자 주도일 때 더욱 탄력적. 그 동안 통신사들이 5G와 관련된 다양한 Use case를 발굴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수요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 이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가 수요자들에게 자동화, 무인화, 원격제어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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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erizon, CTA, 하이투자증권 자료: AT&T, CTA, 하이투자증권

그림. Verizon은 UPS와 통신망을 활용한 드론 배송 발표(자료: Verizon, CTA)

그림. AT&T의 End-to-end 원격의료 솔루션그림. 5G 통신망을 활용한 가상 전시회

CES2021 - Tech

– 이러한 인식 변화에 맞춰, Verizon은 배송업체인 UPS와 4G/5G를

활용한 드론 배송 협력, 가상현실 전시회, 다각도 앵글의 실시간 공연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 발표. AT&T는 통신망을 활용한 End-to-end

원격 의료 솔루션 공개. 대부분의 서비스가 5G의 저지연 특성이 강

조된 사업 모델

– 사실 이 같은 use case들이 새롭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대면 환경

을 계기로 수요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도입 속도가 앞당겨질 가능

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음. 막연한 기대로 남아있던 영역

이 펜데믹을 기점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

3. 5G N/W -코로나19가앞당길사업기회

“We saw 2 year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2 months”

- Satya Nad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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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G전자, 하이투자증권 자료: 하이투자증권

그림. 가전 업체들의 매출액 추이: LG전자의 약진이 부각(자료: Bloomberg)

그림. 위생 가전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그림. 살균에 특화된 LG전자의 트루스팀 기술

CES2021 - Tech

– 코로나19 시대의 공포는 소비자의 ‘안전 욕구’ 고양. 특히 집은 ‘안정

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에 펜더믹 속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

– 의류관리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위생, 환경 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를 대변. 이 같은 ‘신가전’ 라인업에 대한

강점을 보유한 LG전자의 약진이 가전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띔

– 특히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는 지금까지 국내 위주로 시장이 형성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예컨대 2020년 LG전자의 스타일러 판매

량은 전년대비 +48% 신장한 것으로 파악됨

4. Home Appliance -안전욕구와Wellness 추구

0.0

0.5

1.0

1.5

2.0

2.5

3.0

3.5

2019 2020

해외시장 스타일러판매량(만대)

+48%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E 21E

LG전자 H&A 월풀 일렉트로룩스
(MnUSD)

신가전의 힘



18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자료: 삼성전자, 하이투자증권

그림. 코로나19 전후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짐(자료:BCG)

그림. AI로 개인의 식습관을 감안한 메뉴 추천, 식재료 주문, 조리까지 가능그림. 펜더믹이 촉발한 가전제품 출하 폭증

CES2021 - Tech

– 가전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부각. 코로나 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사노동 시간이 +85.7% 증가, 삶의 질 저하

– 미국의 가전제품 수요는 14년 이후 최고치. 이처럼 강력한 수요가 영원

할 수는 없으나, 일손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될 것. 여기에는 식

기세척기, 건조기 등이 포함 → 후술할 Robot을 통한 노동 대체가 궁극

적 방향

– 가전에 AI를 접목하여 개개인에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지속. 삼성전자의 SmartThings Cooking은 AI를 통해 개인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메뉴를 추천 → 냉장고를 통해 조리법 확인 → 자동

으로 메뉴에 최적화된 오븐 세팅하는 등 원스탑 솔루션 구현

4. Home Appliance -낮아진삶의질을높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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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me Appliance -궁극의가전은Robot

– 주요 가전업체들은 AI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로봇들을 선보여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미래 비전 제시

– 삼성전자가 공개한 Bot Handy는 6축 Manipulator, 머리와 팔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 물체의 형태와 특성까지 인식하고 적

절한 힘을 조절해 접시나 와인잔까지 집을 수 있는 Gripper 장착. 스스로 물체의 위치, 형태를 인식해 세탁,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돕는 역할

– JetBot 90 AI+는 Intel의 AI 솔루션과 On-board Lidar, 3D센서를 결합된 Robot 청소기. ①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물인식

용 프로세서 ② 기존 2D 센서로 인지하지 못했던 아주 작거나 형태가 복잡한 물체 인지 ③ Lidar를 통해 실내 지도를 생성하고 현재 위치를 파

악해 최적 경로 도출. 이외로, 이를 활용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Smarthings Pet 공개

– 궁극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 → 인간은 여유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

그림. 삼성전자의 Bot Handy는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자료: 삼성전자 자료: 삼성전자

그림. 삼성전자의 JetBot 90 AI+는 AI 솔루션을 탑재한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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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리를 도와주는 LG전자의 CLOi 셰프봇

자료: LG전자, CES, 하이투자증권 자료: LG전자, CES, 하이투자증권

그림. 실내 자동 살균봇인 LG전자의 CLOi UV-C 로봇

– 한편 LG전자는 CLOi 셰프봇, 서브봇, 안내로봇, 살균봇, 배송봇 등의 활용 사례 발표. 이 중에서도 특히 상반기 미국 시장 출시 예정인 CLOi 살균

봇은 실내 방역을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대면 환경에서 부각. 이 로봇은 UV-C 램프를 이용해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며 장애물

회피 기술 기반으로 동작

– 이 또한 앞서 언급했듯 ‘안전 욕구’ 충족과 노동의 대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Robot이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대신 인간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인간과 감성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Robot의 미래”라 언급

4. Home Appliance -궁극의가전은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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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ony

자료: Samsung, CTA, 하이투자증권 자료: Sony, CTA, 하이투자증권

그림. Netflix 구독자수 추이 (자료: Netflix)

그림. 이번 행사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Sony그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피트니스 소비 30~35% 증가

CES2021 - Tech

– 이렇듯 스마트 가전과 Robot이 노동의 무게를 완화해준다면 우리는

남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음. TV를 활용한 Home

Entertainment은 주요 선택지 중 하나일 것

– TV는 코로나19 이후 Streaming contents, Digital fitness,

Console game의 창구로 사용되며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됨. 물론 백

신이 보급되고 외부활동이 시작될 경우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TV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

한 재미를 느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5. TV -여유시간에무엇을할까

OD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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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ony

자료: 각사, 하이투자증권 자료: OMDIA, TCL, 하이투자증권

그림. 전세계 Mini LED TV 출하량 추이 및 전망

그림. TCL은 OD Zero 기술을 적용해 두께가 더 얇은 Mini LED TV 구현그림. CES 2021에서 공개된 주요 업체별 Mini LED TV

CES2021 - Tech

– TV의 현실감을 높이려는 세트 업체들의 경쟁은 점입가경.

CES2021에서 LG전자, TCL, Sony 등 주요 TV 업체들의 차세대

LCD 기술인 Mini-LED(BLU) TV 출시 경쟁 본격화

– 2019년 세계 최초 Mini LED TV를 출시한 TCL은 LED 광원과 LCD

패널 사이의 광학 거리를 줄인 OD Zero Mini LED 기술을 적용해 고

성능 초슬림 Mini LED TV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제품군 영역 확대

– LG전자는 기존 프리미엄 라인업인 OLED TV가 담당하지 못하는

85”, 90” 95” 99” 대형 TV로 Mini LED TV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기존 OLED TV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형 TV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 공개

5. TV - Mini LED TV로더얇고, 더크고,더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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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출시 계획
- 삼성전자 200~300만대
- LG전자 100만대

OD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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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LED BLU Direct LED BLU Mini LED BLU

그림. LCD BLU 방식 (Edge, Direct, Mini)에 따른 Local dimming 특징 비교

자료: TCL, 하이투자증권

– LCD BLU 구조는 Edge형, Direct(직하)형, Mini LED형으로 구분. Mini LED TV는 LCD 기술을 Upgrade한 완성판. Mini LED라는 이름처럼 크기

가 기존 500um 수준에서 100~200um로 작아진 LED Chip을 사양과 크기에 따라 BLU 전면부에 1만개 이상의 이상의 수많은 LED를 촘촘히 박

아 구현

– Mini LED 디스플레이는 Local dimming 영역을 수백~수천개 수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광 디스플레이 못지 않은 높은 명암비와

HDR 성능 구현이 가능하며 Burn-in(열화) 현상에서도 자유로움

5. TV - Mini LED TV, 세밀한 Local dimming으로높은명암비구현

CES2021 -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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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Panasonic의 리튬 배터리 개발 과정 및 향후 계획

자료: CES, 하이투자증권 자료: CES, 하이투자증권

그림. Panasonic의 Gigafactory 자동화 설비

– 각국 정부들의 그린뉴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CES 2021에서 Panasonic, GM 등 배터리 기술에 대해 발표하는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

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문

– Panasonic은 2012년부터 Tesla로 원형전지 공급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억개 이상 배터리를 공급했으며, 22년 양산을 목표로 46800 배

터리도 개발 중이라고 언급. 또한 혁신적인 자동화 설비로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Tesla 공동 창업자가 설립하고 Amazon에게 투자 받은

Redwood Materials를 통해 소재 재활용으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향의 공정 Process 확대

– 또한 2~3년 내 Cobalt free 양극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 Cobalt 사용량 감소할수록 비용은 낮아지지만 수분 민감도가 높아져 배터리

를 제조 난이도 상승. 그러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양산 가능할 것이라는 것

6. 배터리–배터리도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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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GM Ultium 배터리에 9X% High-nickel NCMA 양극재 적용

자료: CES, 하이투자증권 자료: CES, 하이투자증권

그림. 신규 전기차 Platform을 통해 고에너지용량, 안정성 확보 위한 노력

–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은 LG화학 합작사인 Ultium cells를 통해 1회 충전에 약 1,000㎞를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고효율 배터리를 내놓겠

다는 계획. 이를 위해 90% High-nickel 양극재인 NCMA를 적용할 예정이며 값비싼 소재인 Cobalt 사용량 의존도가 70% 감소할 것으로 언급

–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은 Biden 대통령 당선 후 정부의 환경, 세제 개편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차 비중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 이에 따라

전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의 기울기는 지금의 예상보다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

– 국내 배터리 업체들 중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공장을 건설 중이며 추가 증설도 계획. LG화학은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합작 법인 Ultium Cells를 설립하고 2022년부터 연간 30GWh 이상 규모의 생산 Capa.를 가동할 예정. 삼성SDI도 완성차 업체 수요에 따라 미

국 공장 증설 및 신설을 검토 중.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보수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삼성SDI가 내년 중에 새로운 증설 계획 변

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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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WHO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약 22%가 고혈압을 앓고 있음

자료: WHO (세계보건기구) 자료: Embedded Computing Design

그림. 간단한 측정 및 진료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도식도

– 디지털 헬스케어는 웨어러블, IoT, 클라우드 컴퓨팅, 센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의 도움을 통해 환자 스스로 앓고 있는 질병의 모니터링이 가능하

고 환자의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해 병이 악화되기 전 예측 진단 가능. 이를 통해 환자의 경우 평소엔 선택적으로 원격 진료를 받다가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병원에 방문할 수 있어 환자의 경우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의사의 경우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Win-Win

– 그 예로는 글로벌 인구 중 11억 명의 고혈압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많게는 4번, 혈압을 측정해야 하고 이 단순한 작업 때문에 그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매번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의사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손해

–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이라는 제한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진단·치료가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방식을 데이터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거

쳐 다양한 시스템의 실시간·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능형 의료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유도.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질병의 치료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과 개인 맞춤형 진료·치료로 변환

7. Digital Healthcare –변화하고있는의료산업의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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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업과 정부의 개인 의료정보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부재

자료: accenture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하이투자증권

그림. 국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

– Accenture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들이 디지털 헬스 사용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 의료 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도 부재의 영향이 큼. 개

인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우려해 최근까지 대다수 환자가 사용을 꺼려하는 추세였음

– 국내 환자들의 경우 ① 오진 가능성, ② 의료사고 발생시 구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③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④ 대형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

에 따른 중소병원 도산 우려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일부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또한 일부 계층에서는 사용의 어려움을 부정적 이유로 꼽음

– 그러나 COVID-19의 확산으로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을 급격히 증가시킴. 향후 ① 만성 질환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질병

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와 진단·진료의 정확성, ② 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③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 사용 편의성 개편,

④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일부 규제 해제, 그리고 오진에 따른 피해 보상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

장 지속성이 존속될 것으로 전망

7. Digital Healthcare –소비자들은그동안왜소극적이었을까?

오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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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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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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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따른

중소병원 도산

우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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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격의료사업 반대 시위중인 대한의사협회

자료: 연합뉴스 자료: 보건복지부, 하이투자증권

표. 원격의료 국내외 현황 – 한국만 불법

– 국내의 경우 한국형 뉴딜의 일환 중 하나로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천명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도적, 운

영적 측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그 예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법안이 약사계의 반발로 20여 년이 지나서야 겨우 통과되었는데 1차 진료

서비스 일부를 의사를 거치지 않고 환자 스스로 가능케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과연 의료계에서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

–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일부 디지털 헬스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① 원격진료 행위에 대한 의료 종사인의 안전장치 결여(오진에 따른 의

료 소송), ②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 ③ 대면 진료 대비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 ④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의한 동네의원 붕괴 현상 등이 있음.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의료계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

– 또한 국내 실정은 최근에 와서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기법 시행으로 ICT 융합형 의료기기

개발·보급이 가능해지는 등 기초 법안이 통과되는 중. 이 와중에 원격의료는 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이유로 청구가 불가능해 사실상 불법인 실정

7. Digital Healthcare –우리는아직풀어야할것들이많다

국가 합법 여부 참고 사항

한국 X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

(의사 간 원격 자문만 가능)

미국 O 원격의료 법으로 금지한 적 없음

중국 O 2016년 허용

일본 O 2015년 허용

독일 O 2004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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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1 Future Transprtation –C.A.S.E

– Future transportation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필수.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확장 가능성 존재

그림. CTA가 제시한 6가지 트랜드 중 Mobility – 매년 큰 그림은 다를 수 없음. C.A.S.E로 요약

자료: 하이투자증권

CES2021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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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대비참여기업이크게감소–OEM 및 Parts 업체참여미진

CES2021

– 소비자의 직접 체험이 중요한 자동차의 경우 Online 전시의 매력이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음

– CES2020에 비해 참가업체가 크게 감소한 392개사에 그침. 반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타산업 확산에 따른 참가업체 등장

CES2021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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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S를기다리기엔경쟁이심하고, 주어진시간도없다–365일이CES!!!

– 현대차그룹 – Arrival(1월), Canoo(5월), Aptiv와의 합작사 모셔널 설립(8월), Investor day 통해 e-GMP 공개(12월), Boston Dynamics 인수
(12월), Apple의 현대차 제휴 가능성 제기(’21. 1월)

– Toyota – e-TNGA공개, 2025년까지 55만대 x-EV, 60개 차종 출시, 전고체배터리 이용한 전기차 계획발표

– Nio day – ET7공개, Nio Power station 2.0 공개, 150Kwh 배터리 및 1,000Km 주행 공개, NAD(Aquila, ADAM)공개 등

– Volvo – Google Waymo와 협업 / Daimler – BMW와 결별, nVIDIA와 협업

– Tesla – 배터리데이 통해 53달러 배터리 공개, 배터리 생산단가 하향전략 및 기술공개, 25,000달러 전기차 출시계획 발표

– Apple의 i-Car 생산 계획 발표 (LG-마그나 및 현대차그룹과의 협력설)

– 지리-Byton / 지리-바이두 / 지리-폭스콘 제휴 – 폭스콘의 자동차 생산 야심(?)

나눔스퀘어 8
7*10

나눔스퀘어 8
7*10

그림. CES2021 개막전 진행된 NIO Day – ET7 공개 그림.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나믹스 인수

자료: 하이투자증권 자료: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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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빌리티외연의확장–전기차전용플랫폼, MPV, Robot, e-VTOL

그림. 현대, 도요타에 이어 모빌리티의 범위를 e-VTOL까지 확장한 GM

자료: 하이투자증권

– 내연기관에서 구동모터로 동력생성계가 변하게 되면 응용할 수 있는 분야도 함께 넓어짐

– 현대, 도요타가 MPV, 로봇, UAM에 출사표를 던진데 이어 GM도 이번 CES2021을 통해 대열에 합류

– e-VTOL, Robotics 모두 고효율 모터, 배터리, 자율주행 시스템(인지-판단-제어)을 Core Technology

CES2021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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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5. 미래성장과과거의좌초자산(Stranded Asset)간줄다리기

CES2021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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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0년 주요 국가 친환경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ES2021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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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1) –CI까지변경하며전통자동차업체이미지탈피위한노력

그림. Hummer EV(좌), Volt EUV(중), 향후 출시될 GM의 EV차량들(우)

자료: 하이투자증권

– GM은 이번 CES에서 전기차 선도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메시지 전함

– 이미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현재보다 25% 늘린 270억 달러(약

30조원)을 투자해 EV 모델 30개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음. 뿐만 아니라 LG화학과의 협업으로

$35,000의 EV 개발도 예고한 바 있음. GM은 LG화학과 오하이오 로즈타운에 축구장 30개 크기

의 ‘기가파워팩토리’를 합작하여 건설하고 있음. – 양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협력강화를 위함

– 이번 CES에서 GM은 Plug-in 쉐보레 픽업, 일부 캐딜락 모델 및 다른 브랜드의 EV차량을 포함한

일부 컨셉을 온라인으로 공개. 2022 GMC Hummer EV는 3 개의 구동모터가 장착되었으며,

1,000 마력에 350 마일 이상의 항속거리, 10 분 충전으로 약 100 마일 주행이 가능

CES2021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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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GMC Hummer EV, Cadillac Lyriq, Cadillac Celestiq

자료: GM,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GM,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Ultium Battery, Ultium Driveunit

– Zero Crashes, Zero Emissions, Zero Congestion을 GM이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제시. 그 시작으로 Electrification을 내세웠으며, 2021년

부터 GM이 내재화에 성공한 Ultium Platform(EV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LG화학과 공동 개발한 Ultium Battery 탑재된 전기차 출시 예정

① Ultium Battery: 현행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 60% 증가, 와이어링 19% 감소, 원가 40% 감소, 무게 25% 감소. 궁극적으로는 코발트, 니

켈 함유량을 낮춰 원가를 현행 대비 60%까지 절감 목표

② Ultium Driveunit: 5개 종류의 구동 유닛은 전륜, 후륜, 4륜 구동 모델에 따라 Ultium Platform에 적용

– VIP(Vehicle Intelligence Platform): GM 차량에서 FOTA를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쳐

– Super Cruise: 향후 VIP의 F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갈 GM의 ADAS 시스템. Tesla의 FSD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임.

2023년까지 GM 산하 22개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 여름에 출시될 Chevorlet Bolt EUV가 첫 적용 모델

GM(2) –전통자동차업체이미지탈피위한노력

CES2021 - Mobility



37

GM(3) –Cadillac과 e-VTOL, Brightdrop with FEDEX

그림. 캐딜락 릴릭 – LG화학과 JV로 제작한 얼티엄 배터리 탑재 그림. 캐딜락의 2인승 PAV, 독립공간에서의 사치 표방

자료: GM, 하이투자증권

– 캐딜락 릴릭: SUV로 얼티엄 배터리 사용, 3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유저페이스를 커스터마
이징. 3D 형태로 운전 관련 도로 정보들을 제공할 것.

– 캐딜락 셀레스틱 : 더 높은 수준으로 예술적 디자인과 기술을 연결. 천장이 투명으로 되어
있으며 각 승객이 자신의 자리의 인테리어를 지정할 수 있음. 일렉트로 크로믹 유리 지붕은
각 탑승자가 머리 위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선택할 수있음. 필러에서 필러 사이까지의 대
형 스크린도 주목

– PAV: 사무실과 타운을 연결. 90khw. 네개의 로터. 비행 경험의 개인화. 전기 배터리와 자율
주행을 접목. 차량과 드론을 버티포트에서 연결함으로 하나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연결,
캐딜락 PAV는 ‘독립공간에서의 사치’를 표방한 2인승 Personal drone

CES2021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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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4) –Brightdrop with EV600+eP1

그림. EV600 Van과 Last mile Delivery를 담당할 eP1

자료: 하이투자증권

– Brightdrop – fedex(Earth progra)와 함께 EV600+EP1을 이용한 상업용 배송과 물류를 담당. 최적화된 서비스 표방

– Smart Connected Product 플랫폼. 코로나로 인해 배송 산업이 중요하게 부각, 물류창고부터 집 문앞까지 연결하는 서비스 구축

– eP1 - 배송용 로봇, 물류창고에서 각각 셔틀로 나뉨. 1시간에 3마일. 팔레트는 직사각형 형태로 물류 배송에 최적화된 디자인

– EV600 밴 : Ultium Platform 이용. 250마일. 가벼운 PBV. 원격으로 배송물류를 조종할 수 있음

– 위 두가지 셔틀을 연결하여 물류부터 집앞까지 논스톱 배송이 가능. 장거리는 EV600이, Last mile delivery는 eP1이 담당

– 탄소제로는 물론이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회사의 모든 제품이 동일한 소프트웨어 세트를 통해 통합된 연결 및 제어 기능을 갖도록 할 계획

CES2021 - Mobility



39
자료: GM,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GM,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GM Cruise와 Walmart의 파트너십

그림.  GM의 친환경차 전용 플랜트인 Factory Zero에서 생산될 Cruise그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완전자율주행 테스트

– COVID-19 발생 이후 Cruise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음식배달

위주로 운행 중이며 현재 140,000 건 이상 음식배달 완료

– Walmar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음식료 배달로 서비스 확대

–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전요원 없는 완전자율주행 테스트 개시

– 그러나 ride-hailing 서비스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이며, 현 시점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양산 준비에 치중하는 모습

GM(5) –Cruise Automation의자율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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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rpillar –자율주행중장비로무인채굴가능, 안전과효율

– CAT797F는 무게가 284톤에 달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고객에게 효율적인 채굴을 가능케 함. 자그마치 3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광산현장 7개에서 무인화로 채굴 준비 중

– 지하로더와 기차까지 이용. 채굴회사가 사람을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음. 카메라, 레이더를 통해 주변의 사람, 차를 보호, 글로벌팀이 연구개발
$2bil 투자. 고객과 다른 사람을 위한 솔루션,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 적용.

– Minesta / 기계를 만드는 일보다 개발, 혁신, 게임체인징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다른 기술리더 기업들처럼 캐터필러도 혁신과 변화를 지속할 것

– 캐터필러가 CES에 참가한 이유는 중장비 회사에만 머물지 않고, 획기적인 자율주행 차량 및 지하추적 시스템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기술을 전해줄 수 있다는 신념 때문. 연구개발 및 미래 기술에 성장기회가 많으며, 최신 기술은 고객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함. 고객이
가장 많은 필요를 알고 있으며, 신기술과 자율주행 능력은 생산성과 전례 없는 수준을 기초로 고객에게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음. 자율주행 기술은
사용 고객들에게 편의와 생산성을 선물할 수 있음. 시스템으로 기계를 모니터링하고 작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월등함

나눔스퀘어 8
7*10

나눔스퀘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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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캐터필러 CAT797F – 284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의 자율주행 트럭 그림. 자율주행 건설 중장비 - New 395 Excavator

자료: 하이투자증권 자료: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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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8RX 트랙터

자료: John Deere 자료: John Deere

그림. ActiveVision 카메라 기술이 장착된 X-series Combine Harvester

– CES 2021에서 John Deere는 X-Series Harvester으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그와 함께 8RX 트랙터를 소개. 이번 제품들의 특징은 ① VR을

통한 재배과정 시뮬레이션, ② 정확한 원격 조종 및 자율주행, ③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 X-series Harvester는 ActiveVision 카메라를 통해 곡물 탱크 내부 곡물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매번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빠른 타작과 분리를 이루어내며 지난 모델보다 최대 70%의 생산성을 개선

– 8RX 트랙터는 모바일로 원격 조정이 가능. 또한 RTK-GPS로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시속 16km의 속도로 정확한 깊이와

간격으로 씨를 뿌림.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산출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표면적을 넓혀 작물에 닿는 압력을 분산시켜 작물을 보호

– 300개의 센서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과정을 도출해낼 수 있음. 지금은 4G/LTE를 이용해 연결하지만,

나중에 5G가 사용된다면 제로 레이턴시와 넓은 광대역과 함께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연산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John Deere –X-Series Harvest로이전모델보다 70% 이상생산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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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람없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Mayflower autonomous ship(MAS)

자료: IBM 자료: IBM

그림. IBM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AI 캡틴 시연

– CES 2021에서 IBM은 해양 연구 단체 Promare와 협력하여 개발한 Mayflowr 자율 선박(MAS)의 AI 캡틴 기술을 공개하고 혁신상을 수상

– 2년 동안 AI 모델을 설계하여, 올해 봄 운항할 예정으로 GNSS, IMU, Radar 등 여러 종류의 센서와 6개의 AI 카메라, 30개 이상의 On-board 카

메라를 이용해 레벨 5 수준의 자율성을 보여줄 것. AI 캡틴은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작년에 인수한 Red Hat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등을 기반

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경로를 변경. 또한 자율주행차에 주로 사용되는 nVIDIA Jetson AI 칩을 사용하여 연상(6개의 AGX +2개의 NX Xavier)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보정을 수신하는 장치와 주파수 수신기로 구성된 자율 네비게이션은 정밀 포인트 포지셔닝 기술

을 이용하여 5cm 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진 매우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

– MAS는 주로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듀얼 전기모터로 동력을 얻으며 갑판에 달린 태양전지판을 통해서 보조 동력을 얻음. 북대서양의 거친 기

후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태양력만으로는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설계

IBM –자동차를넘어, 스마트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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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보고서공표일기준으로해당기업과관련하여,

▶회사는해당종목을1%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그배우자는해당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보고서는기관투자가및제3자에게E-mail등을통하여사전에배포된사실이없습니다.

▶회사는6개월간해당기업의유가증권발행과관련주관사로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당보고서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고태봉, 정원석, 고의영, 신윤철)

본분석자료는투자자의증권투자를돕기위한참고자료이며,따라서,본자료에의한투자자의투자결과에대해어떠한목적의증빙자료로도사용될수없으며,어떠한경우에도작성자및당사의허가없이전

재,복사또는대여될수없습니다.무단전재등으로인한분쟁발생시법적책임이있음을주지하시기바랍니다.

1.종목추천투자등급 (추천일기준종가대비3등급)종목투자의견은향후12개월간추천일종가대비해당종목의예상목표수익률을의미함.(2017년 7월1일부터적용)

- Buy(매수):추천일종가대비+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종가대비 -15% ~ 15%내외등락

- Sell(매도): 추천일종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산업별시장비중대비보유비중의변화를추천하는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공시 (2020-12-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비율(%) 91.9% 8.1% -


